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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분   야 

목   표 

  기   능 

전원공급  

자전거도로용 다기능  친환경 가로등( Renewable Energy Charge)  

공공시설물    

2050년엔 탄소 저감운동에 의해 자동차, 열차는 지하에서 운행 ,  
             지상 도로는 인간위주의 환경구성예상 
 지상교통수단 하이브리드 자전거, 하이브리드 휠체어전용 노선으로    
             대체예상 
 인간수명이 늘어남으로 고령화와 장애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

한 (Design for All)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Design)화가 필요함. 

전기자전거 충전   
전동휠체어 충전  
자전거/휠체어 도로안내 
자전거/휠체어 정비소 안내 
미스트분무 ,   

태양광,   빗물발전 

2050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 3.2도 상승 예측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2050년에는 제주도와 울릉도의 겨울이 사라지고 서울의 겨울은 축소할 

것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기상연구소가 ,  RCP 8.5 시나리오를  토대로 미래 기후를 예측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온은 전 지구 전망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Representative Concertration Pathway)는 대표 농도경로를 의미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를  전망하기 위한  국제 시나리오다.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를 토대로 한 RCP8.5 시나리오에  따르

면 2050년 지구기온은 2.3도 증가하고 2100년에 4.8도 중가한다. 반 
     면 우리나라는 2050년 3.2도 증가하고 2100년에는 6도 올라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배          경 



약83% 이상이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  
20%가 수송부문에서(서울의 경우40%)
배출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활동에서 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및 자원절약 행동이 기후변화 
완화대책이 될 수 있다. 
 
그 중 수송부분의 온실가스 저감방법 
중 하나가 ‘자전거 타기’  화석연료  사
용이 전혀 없으므로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로서,  비용과 소요면적 등을 고
려하면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
수단이다.  
 

 

 

  배          경 



   문   제   점 

제공부서:환경. 공원 .상수도 

   해 결 방 안 

제공부서:경제진흥실 국제협력과 



   사      례   대중교통 및 인간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공용자전거시스템인 '벨리브'를 실시하면서  
일약 자전거 도시로 떠오른 프랑스 파리의 차
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자전거가 달릴 수 있다.  



뮌헨은 자전거 도로가 체계적으로 조성되어있으며, 인도와 차도의 사이가 자전거를 위한 도
로이고 횡단보도 역시 구분되어있다.                                                                      
The Enclose Garden 















48볼트의 전기 모터로 움직일 예정 
브라이언-삼륜전동자전거 

속도는 최대 40km미터가 나며 36볼트 배터리와 500
와트 모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게는 24kg인데   
내년에 어른용, 청소년용, 아동용으로 출시 될 예정입
니다-독일 FlyRad unicycle 

▲ CJ대한통운이 주부, 실버인력을 고용해 
전동 자전거를 이용한 그린택배 사업을 시
작했다. 전동 자전거를 시운전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택배 직원. 



  

한국에서 역시 2008년부터 자전거 신호등 설치가 추진되고, 2011년 현재 대
전을 비롯한 대도시들이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확
대되기에는 자전거 도로 확충문제가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두고 해결 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
다. 
  
☀보다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 정책을 위해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아래 붐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던 자전거 이용 
열풍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내고 자전거 이용자의 
권리를 신장시켜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전거가 우리  속에 뿌리 깊게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정책적인 시스템이 너무나 미비한 
상황이다. 
 
암스테르담이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또한 보다 견고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자전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전거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할 권리를 위해서. 
  
  

심고은 기자 

 

  문 제 점 



05. 온실효과에 의한 열섬현상과 높아진 온도를 낮추기 위          
해 도로에 물뿌리기 (온도 센서를 활용 미스트 분무)설치필
요 

03. 전동자전거/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필요  

02. 야간 운행을 위한 가로등 , 방법등 설치필요 

01. 자전거/휠체어 진입로 안내필요 문제점 해결방안 

04. 전동자전거/전동휠체어 정비소 안내필요 



01. 낮 동안 태양빛으로 발전 

02. 우기 시  빗물의 낙차로 터빈작동 에너지생성 

03. 자동센서 감지로 라이트 작동 

04. 도시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자동센서 감지 미스트분무 

05. 재생에너지 충전시스템 

2050년 에너지 고갈 및 기후변화로 도로 교통이 기존의 대중교통시스템에서 
인간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여 전동자전거나 장애자용전
동휠체어가 편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교통체계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용자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위한 디자인 필요 




